
코로나19와 신용카드, 페이 등 비

현금 결제수단이 보편화되면서 우

리나라 지폐의 유통수명이 길어지

는 것으로 나타났다.

6일 한국은행의 2021년 은행권

유통수명 추정 결과 에 따르면 5만

원권 유통수명은 179개월로, 2020

년보다 4개월 늘었다. 1000원과 1

만원권은 각각 1개월 늘어난 61개

월, 131개월이었고, 5000원권은 3개

월 늘어난 63개월이었다.

1000원권과 5000원권의 유통수

명이 고액권보다 상대적으로 짧은

것은 주로 물품 서비스 구매, 거스

름돈 등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

문이다. 문미숙기자

제주항공이 국적항공사 중에서 유

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주 4 3

할인 이 유족들로부터 호응을 얻고

있다.

제주항공은 2018년 4월부터 제주

4 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내

선 항공운임에 대해 연중 할인제도

를 시행한 이후 지난해까지 생존희

생자 249명, 유족 8816명 등 총

9065명이 할인혜택을 받았다고 6일

밝혔다.

제주항공의 제주 4 3 할인은 첫

해 384명(생존희생자 26명, 유족

358명)을 시작으로 2019년 1993명

(〃 94명, 〃 1899명), 2020년 2507

명(〃 59명, 〃 2448명)이 40~50%

의 항공운임 할인을 받아 탑승했

다. 지난해에는 4181명(〃 70명, 〃

4111명)이 할인혜택을 받았다.

이 가운데 65%인 5895명(생존희

생자 108명, 유족 5754명)이 제주~

김포 노선을 이용했으며, 제주~부

산 노선은 1230명(〃 32명, 〃 1198

명)이 탑승했다.

제주항공은 4 3 생존희생자에게

는 50%, 유족들에게는 40%의 국내

선 항공운임 할인율을 성수기 비수

기 구분 없이 연중 각각 적용해 시

행하고 있다. 제주도민 할인 등 다

른 신분할인과 이중으로 적용되지

는 않는다. 이태윤기자

외지인의 제주이주 열풍과 대규모

개발사업 등으로 제주 주민등록인

구가 최근 10년 새 10만명 증가했

다. 하지만 인구 증가가 택지개발

지구 추진이나 공공기관의 제주 이

전으로 조성된 서귀포혁신도시 일

대에 집중되고, 양 행정시의 원도

심에선 공통적으로 대규모 인구가

빠져나가 심각한 공동화를 낳은 것

으로 나타났다.

6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분석한

결과 2021년 말 기준 제주 주민등

록인구는 67만6759명으로 10년 전

인 2011년(57만6156명) 대비 17.5%

(10만603명) 증가했다. 인구가 20

년 이상 50만명대에서 머물렀던 데

에 견주면 놀라운 증가세다. 제주

시 인구가 49만3096명, 서귀포시가

18만3663명으로 10년 전보다 각각

16.6%, 19.8% 늘었다.

양 행정시의 43개 읍면동(제주시

26개, 서귀포시 17개)의 인구변화

를 보면 놀랍다. 인구증가율이 가

장 높은 지역은 제주시 아라동으로

2011년 1만4048명에서 지난해 3만

8622명으로 174.9% 늘었다. 이어

제주시 지역에선 ▷오라동 143.4%

(6530→1만5896명) ▷삼양동 135.1

%(1만1008→2만5876명) ▷봉개동

73.5%(3034→5263명) ▷외도동

42.2%(1만5665→2만2278명) ▷애

월읍 31.3%(2만8584→3만7532명)

▷조천읍 23.1%(2만752→2만5538

명) 순으로 증가율이 컸다.

서귀포시 지역에선 혁신도시 조

성과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설된 대

륜동과 대천동, 영어교육도시가 조

성된 대정읍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

졌다. 2011년 6920명이던 대천동

인구가 2021년 1만3824명으로 99.8

%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

▷대륜동 65.7%(9246→1만5325명)

▷중문동 34.2%(8899→1만1943명)

▷대정읍 34.1%(1만6552→2만2197

명) ▷서홍동 30.3%(8499→1만1072

명) ▷안덕면 27.2%(9615→1만2228

명) 순으로 20% 이상 늘어난 것으

로 나타났다.

인구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

제주시 일도1동으로 2011년 3798명

에서 지난해 2406명으로 36.7% 줄

었다. 이어 제주시 지역에선 ▷추

자면 33.9%(2401→1586명) ▷용담1

동 21.9%(8755→6839명) ▷삼도2동

18.1%(9714→7955명) ▷건입동

18.0%(1만802→8854명) ▷용담2동

15.6%(1만7093→1만4430명) ▷일

도2동 13.6%(3만7531→3만2441명)

순으로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나타

냈다. 서귀포시에서는 정방동이

2910명에서 2136명으로 26.6% 줄어

든 것을 비롯해 중앙동 26.3%

(4478→3301명), 송산동 20.1%

(4979→3980명), 천지동이 11.0%

(3864→3439명) 감소했다.

양 행정시에서 인구 감소가 두드

러진 원도심은 고령인구 거주 비율

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공통점이 있

어 행정 서비스도 천편일률적이 아

닌 거주인구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

형 서비스로의 대전환이 요구되고

있다. 문미숙기자 ms@ihalla.com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대표이

사 고성만, 이하 제주조공법인)이

2021년 한해 통합마케팅으로 판매

할 실적이 전년 대비 20% 이상 성

장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제주조공법인은 지난해 통합마

케팅을 통한 판매실적이 2857억원

으로 전년(2337억원) 대비 22.3%

(520억원)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.

제주조공법인은 도내 19개 지역농

협이 출자해 설립된 통합마케팅조

직으로 2011년부터 농산물 판매사

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866억원의

실적을 올렸고, 10년 새 3배 이상

늘어났다.

지난해 제주조공법인의 괄목할

만한 통합마케팅 성적은 유통채널

다변화, 전자상거래 확대, 유관기관

과의 협력체계 구축, FTA기금사

업 추진 등에 주력한 결과다. 지난

해 판매실적은 전국 조공법인

(52개)과 도연합(8개), 시군연합

(43개) 등 통합마케팅을 추진하는

103개 산지유통조직 가운데 최대

규모다.

특히 지난해 총 판매실적 중 전

자상거래 실적이 320억원으로 전년

대비 18.0%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.

변화하는 농산물 소비 트렌드에 대

응하고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

지난해 6월 130㎡ 규모의 제주농

협 온라인 지역센터 를 열어 네이

버 쇼핑라이브에서 감귤, 초당옥수

수 등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온

라인마케팅 역량을 강화했다.

제주조공법인은 이 밖에도 유관

기관(한국농수산유통공사, 한국농

촌경제연구원)과의 협력체계 구축

과 물류비 절감 실증사업 참여, 과

수분야 스마트팜 지원 시범사업 선

정, 산지유통시설 보완사업 추진

등 사업내실화 및 기반 구축을 위

한 특색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했다.

이같은 노력 덕분에 지난해 12월

농협중앙회가 시상하는 2021년 연

합마케팅사업 종합평가에서 상 하

반기 각각 대상 과 함께 12월에는

함께하는 유통혁신상 (상품소싱

오픈플랫폼 부문)에 선정돼 부상으

로 승합차를 받기도 했다. 문미숙기자

2022년 1월 7일 금요일6 경 제

6일
코스피지수 2920.53

-33.44
▼ 코스닥지수 980.30

-29.32
▼ 유가(WTI, 달러) 77.85

+0.86
▲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222.52 1180.48 1EUR 1385.08 1331.04

100 1055.76 1019.46 1CNY 197.68 178.86

영업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6일 대전시 중구 보문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황실에서 공단 관계자들이 방역지원금 접수상황

을 점검하고 있다.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했다. 연합뉴스

인구 증가율 최고지역은 아라 오라동

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지난해 통합마케팅 실적이 전년보다 20%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

타났다. 사진=제주조공법인 제공


